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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ses “Survey of Health and Behavio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is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at investigated influential factors in difference between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GLM (Generalized Linear Mode)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s on the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ies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in difference between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 72.0% of total respondents showed the congruence between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and 24.6% of total respondents perceived them fatter than actual. The remaining 3.5% perceived them thinner than actual.

          Second, the main effects of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on eating habi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ain effects of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on physical activities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m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influential factors in difference between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were gender, age, school record, education of parents,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living together with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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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비만은 체지방 또는 지방조직의 증가로 체내에 과도한 지방 축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1),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한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1; Park et al., 2003). 비만 또는 과체중인 소아 및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합병증은 일생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비만 예방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Engleland et al., 2003;Wright et al., 2001).

      특히 청소년기의 비만은 건강상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체형이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래와 비교하게 되며, 자신의 비만을 발견하게 되면 정체감의 혼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체감 혼돈은 자신에 대한 절망감, 방황, 동요를 경험하게 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Kim, 2004),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을 저하시키기도 한다(Hwang, et al., 2011). 그러나 비만과 심리적인 문제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계 연구 결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여 왔다. Jeon & Ahn(2006), Kim(2006), Kim(2005), 그리고 Park(2012)등의 연구들에서는 비만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Jeon(2009)과 Son(2008) 등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비만도에 따른 심리문제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비만과 심리적 문제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BMI등을 통한 객관적인 비만 판정 보다는 본인의 체형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측정하는 주관적 척도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Nam & Park, 2013).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수준이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비만 관련한 심리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Choi & Choi, 2008; Kim et al., 2009; Kim & Kim, 2010b; Kwon, 2008).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가 왜곡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왜곡된 자신의 체형 인지는 심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체중 조절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Brown et al., 1989; Moon & Lee, 2009; Yim, 2010; Song et al., 2010). 구체적으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5∼18세 청소년의 13.7%가 비만인 반면, 자신을 ‘약간 비만’ 혹은 ‘비만’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27.1%이였으며, 체중감량 노력을 한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왜곡된 체형 인지와 체형 불만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체중조절 및 불량한 식습관은 여학생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Hong et al., 2011; Chin & Chang, 2005).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비교하여 체중과 체형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고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Won, 2003), 키와 체중을 고려한 비만지수가 정상체중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더 날씬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체중조절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Oh et al. 2013).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2010a)의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실행 요인 중 하나로 신체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Moon과 Lee(2009)의 연구에서도 저체중과 비만 청소년들의 체중조절을 비교한 결과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실제 비만도 뿐만 아니라 인지된 비만도가 체중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Yoo et al.(2014)은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체형인지는 비만인이 체중조절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기 때문에 비만치료의 예후에 있어 주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체중조절동기와 체중조절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체형과 인지된 체형의 차이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Chang과 Christakis (2003)는 정상체중 여성의 38.3%가 주관적으로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지하는 반면, 과체중 남성의 32.8%가 자신이 정상체중에 가깝거나 저체중으로 인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경우 본인의 비만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Nam과 Park(2013)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자신의 체형을 저체중으로 인지 할 경우 정상과 비만으로 인지할 때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체형을 저체중으로 인지할 경우 비만으로 인지할 때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인지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체중관리 및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실제 비만과 인지된 비만의 차이를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비만의 예방차원의 행동인 식습관과 신체활동 또한 실제 비만과 인지된 비만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실제 비만과 인지된 비만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밝혀 보기로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의 빠른 성장과 2차 성징의 발달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변화된 신체에 따른 새로운 신체상이 형상화됨으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정적인 신체상의 형성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im & Kim 2010b; Moon,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확한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과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에 따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과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는 청소년들의 체중과 신장을 비롯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 식습관, 신체활동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전국을 43개 지역군과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다시 16개로 분류한 후, 지리적 접근성, 학교수 및 인구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799개교 72,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여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한 후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특징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2,060)
          
          

        

        
          
            
              	
              	
              	Frequency(%)1)
            

          
          
            	Age
            	
            	14.94(1.751) 2)
          

          
            	Gender
            	Male
            	36,470(50.6)
          

          
            	Female
            	35,590(49.4)
          

          
            	School record
            	High
            	8,849(12.3)
          

          
            	Middle High
            	17,874(27.8)
          

          
            	Middle
            	20,162(28.0)
          

          
            	Middle Low
            	17,304(24.0)
          

          
            	Low
            	78,71(10.6)
          

          
            	Father with college diploma
            	Yes
            	33,794(46.9)
          

          
            	No
            	23,601(32.8)
          

          
            	Mother with college diploma
            	Yes
            	28,668(39.8)
          

          
            	No
            	29,236(40.6)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5,612(7.8)
          

          
            	Middle High
            	18,333(25.4)
          

          
            	Middle
            	35,040(48.6)
          

          
            	Middle Low
            	10,353(14.4)
          

          
            	Low
            	2,722(3.8)
          

          
            	Living together with family
            	Yes
            	68,844(95.5)
          

          
            	No
            	3,216(4.5)
          

          
            	Actual weight status
            	Normal
            	59,258(84.7)
          

          
            	Over weight
            	7,320(10.5)
          

          
            	Obese
            	3,381(4.8)
          

          
            	Perceptional weight status
            	Normal
            	44,263(61.4)
          

          
            	Over weight
            	23,709(32.9)
          

          
            	Obese
            	4,089(5.7)
          

        

        
          
            1)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총합이 100%가 안되는 항목이 있음,
          

          
            2) mean(S.D.)
          

        

        

      

      
        3. 측정
        실제 비만도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성장도표에서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각 연령에 해당되는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체중은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 및 연령별 BMI가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군으로,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을 과체중군으로 정의하였다. 인지된 비만도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주관적 체형 항목에서 ‘매우 살찐 편이다’는 비만인지집단, ‘약간 살이 찐 편이다’는 과체중인지집단, 그리고 나머지에 체크한 사람은 모두 정상체중인지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식습관은 비만 유발 가능성이 큰 항목을 추출하여 탄산음료, 고카페인, 단맛 음류, 라면, 과자, 패스트푸드 이상 6항목에 대해 최근 7일 동안 섭취하지 않은 경우 7점, 주 1~2회 섭취한 경우 6점, 주 3~4회 섭취한 경우 5점, 주 5~6회 섭취한 경우 4점, 매일 1번 섭취한 경우 3점, 매일 2번 섭취한 경우 2점, 매일 3번 이상 섭취한 경우 1점으로 처리하였다.

        신체활동은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 60분 이상 한 일 수, 격렬한 운동 (예: 조깅, 축구, 농구,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20분 이상 한 일 수, 근력강화운동(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 아령, 철봉, 평행동 등) 한 일 수 이상 3가지 항목에 주 5일 이상 6점, 주 4일 5점, 주 3일 4점, 주 2일 3점, 주 1일 2점, 최근 7일 동안 없음 1점으로 처리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 중 학교성적은 본인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적으로 “상”은 5점, “중상”은 4점, “중”은 3점, “중하”는 2점, “하”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가정의 경제상태 역시 본인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상”은 5점, “중상”은 4점, “중”은 3점, “중하”는 2점, “하”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1.0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에 따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GLM(General Linear Model)를 실시하였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상태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가 일치한 경우는 50,383(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중 실제 보다 더 체중이 나가거나 비만으로 인지 한 경우는 17,177(24.6%)명이였으며, 실제 비만도 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2,399(3.5%)명이였다. 실제 비만도 보다 자신을 더 날씬하게 인지하는 경우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상 체중임에도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15,567(22.3%)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requency of actual weight and perceptional weight
          
          

        

        
          
            
              	
              	Perceptional weight
              	χ2
            

            
              	Normal N(%)
              	Over weight N(%)
              	Obese N(%)
              	Total N(%)
            

          
          
            	Actual weight
            	Normal
            	43,115
(61.6)
            	15,567
(22.3)
            	576
(0.8)
            	59,258
(84.7)
            	27370.845 ***
          

          
            	Over weight
            	464
(0.7)
            	5,822
(8.3)
            	1,034
(1.5)
            	7,320
(10.5)
          

          
            	Obese
            	56
(0.1)
            	1,879
(2.7)
            	1,446
(2.1)
            	3,381
(4.9)
          

          
            	Total
            	43,635
(62.4)
            	23,268
(33.3)
            	3,047
(4.4)
            	69,959
(100)
          

        

        
          
            ***p<.001
          

        

        

      

      
        2.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 차이에 따른 식습관과 신체활동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식습관의 경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주효과는 모두 퉁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체활동의 경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주효과와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Figure 1]와 <Table4>와 같다. 먼저 실제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상집단(m=5.97, S.D.=.58)의 경우 과체중집단(m=6.06, S.D.=.54)과 비만집단(m=6.06, S.D.=.55)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반면 인지된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점수는 과체중인지집단의 점수(m=6.04, S.D.=.54)가 가장 높고 비만인지집단(m=5.98, S.D.=.71), 정상체중인지집단(m=5.95, S.D.=.61) 순으로 나타나 실제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식습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신체활동의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실제 비만도에 따른 정상집단과 과체중집단에서는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신체활동 점수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실제 비만도의 비만집단의 경우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다소 혼란스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비만도의 정상집단 보다는 과체중집단의 신체활동 점수가 더 높았고 각 집단별로는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정상체중인지집단, 과체중인지집단, 비만인지집단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비만도에 따른 비만집단에서는 과체중인지집단의 점수가 2.86으로 가장 높고 정상체중인지집단과 비만인지집단의 점수는 2.6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p=.044).

        
          <Table 3> 
				
          

          
            The effects of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on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ies
          
          

        

        
          
            
              	
              	SS
              	df
              	
                F
              
              	
                p
              
            

          
          
            	Eating habits
            	Constant
            	120779.080
            	1
            	364711.199
            	.000
          

          
            	Actual Obesity (AO)
            	4.344
            	2
            	6.559
            	.000
          

          
            	Perceptional Obesity (PO)
            	13.466
            	2
            	20.331
            	.001
          

          
            	AO×PO
            	.941
            	4
            	.710
            	.585
          

          
            	Physical activities
            	Constant
            	24619.233
            	1
            	11215.412
            	.000
          

          
            	Actual Obesity (AO)
            	118.819
            	2
            	27.064
            	.000
          

          
            	Perceptional Obesity (PO)
            	167.292
            	2
            	38.105
            	.000
          

          
            	AO×PO
            	21.507
            	4
            	2.449
            	.044
          

        

        

      

      
        3. 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실제와 인지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에 대한 다항로짓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가 일치한 집단과 비교하여 실제 비만도 보다 본인을 더 날씬하다고 인지한 집단의 경우 나이가 더 낮았으며 남성이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미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보다 본인이 더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의 경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가 일치된 집단과 비교하여 나이가 더 많으며 여성이고 학교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계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부모님과 별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을 더 날씬하게 인지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본인을 더 뚱뚱하기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은 본인의 체형을 실제 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지만 남성은 더 날씬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인 낮을수록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means of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ies
            

          
          
            	Actual obesity
            	Normal
            	5.97(.58)
            	2.78(1.49)
          

          
            	Over weight
            	6.06(.54)
            	2.79(1.42)
          

          
            	Obese
            	6.06(.55)
            	2.75(1.42)
          

          
            	Perceptional obesity
            	Normal
            	5.95(.61)
            	2.87(1.52)
          

          
            	Over weight
            	6.04(.54)
            	2.66(1.41)
          

          
            	Obese
            	5.98(.71)
            	2.55(1.41)
          

        

        

        
          
          

          [Figure 1] 
				
          

          
            Interaction of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on eating habits
          
          

          

        

        
          
          

          [Figure 2] 
				
          

          
            interaction of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on physical activities
          
          

          

        

      

    

    

  
    
      Ⅳ. 논의
      본 연구는 제 10차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이러한 차이에 따른 식습관과 신체적 활동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식습관의 경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체활동의 경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국 실제 비만도 뿐만 아니라 인지된 비만도도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비만도의 상태가 동일하더라도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식습관과 신체활동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습관 결과는 실제 비만도의 경우 정상집단의 점수가 과체중집단과 비만집단의 점수 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정상집단 m=5.97, 과체중집단 m=6.06, 비만집단 m=6.06). 인지된 비만도의 경우 과체중인지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비만인지집단, 그리고 정상체중인지집단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도에 따라 식습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는 Shim과 Yang(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집단 간의 식습관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ong과 Kim(2009)의 연구에서도 식습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식사량, 우유섭취량, 과식여부, 편식, 외식, 간식 등에 대해 비만체중아동과 정상아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유섭취량, 편식, 외식 등의 영역에서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Baek과 Yeo(2006)의 연구에서도 식습관 차이는 정상체중과 비만체중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Kim(2004)의 연구에서는 비만아동과 정상아동의 식습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상아동의 식습관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영향력이 식습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하였으며 실제 비만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식습관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비교한 결과 식습관에 식사 종류별, 간식 종류별 등 식품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척도를 적용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5> 
				
        

        
          Relating factors to the discrepancy between actual obesity and perceptional obesity
        
        

      

      
        
          
            	
            	More thin (n=2,399)
B
            	More fat (n=17,177)
B
          

        
        
          	Constant
          	-2.622 ***
          	-1.571 ***
        

        
          	Age
          	-.038 ***
          	.086 ***
        

        
          	Female
          	-.274 ***
          	.711 ***
        

        
          	School record
          	-.121 ***
          	-.071 ***
        

        
          	Father with college diploma
          	-.172 **
          	.002
        

        
          	Mother with college diploma
          	-.130 *
          	.005
        

        
          	Subjective economic status
          	.054
          	-.081 ***
        

        
          	Living together with family
          	.014
          	-.103 *
        

        
          	-2Log likelihood =9.488E3, Chi-square=1.761E3 (df=14, p<.000),
Cox and Snell R-square=.033
Reference group : Congruence group
        

      

      
        
          ***p<.001
        

        
          **p<.01
        

        
          *p<.05
        

      

      

      다음으로 신체활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비만도 결과에서 정상집단 보다 과체중집단의 신체활동 점수가 더 높았으며 실제 비만도가 동일한 집단 내에서는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정상체중인지집단, 과체중인지집단, 그리고 비만인지집단 순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그러나 실제 비만도에서 비만집단의 경우 인지된 비만도에 따른 신체활동 점수는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비만도가 비만인 집단에서는 과체중인지집단의 점수가 정상체중인지집단과 비만인지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나 과체중의 경우 정상체중일 경우 신체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 보다는 과체중집단의 신체활동 점수가 더 높아 신체활동과 비만 간의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ek과 Yeo(2006)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 연구에서는 정상아보다 비만아의 경우 운동시간이 더 많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Kwon et al. (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비만아에게 매일 운동을 시키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hung과 Woo(1997)의 연구에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정상아에 비해 비만아들에게 유의하게 적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다만 실제 비만도의 비만집단의 경우 정상집단과 과체중집단과는 다르게 인지된 비만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비만집단이지만 과체중으로 인식할 경우 더 비만해 지는 것을 우려하여 신체활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제 비만도의 비만집단에서 본인을 비만으로 인지할 경우 체중조절의 동기가 다소 감소되어 신체활동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m과 Chaung(2004)의 연구에서도 정상체중 여성 중 본인의 체형을 보통으로 지각한 집단 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한 경우 체중조절에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과체중집단과 비만집단에서는 본인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체중조절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ho와 Ko(2001)의 연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체이미지에 대한 불만이 크면 신체에 대한 인지적 중요성과 의식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대한 동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만은 단지 아름다운 외모와 관련성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건강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비만집단이 신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비만인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더불어 본인의 체형을 비만으로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체중관리의 필요성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28.0%는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실제보다 더 날씬하게 인지하는 집단의 특징은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가 일치한 집단과 비교하여 나이가 더 어리고 남성이며 학교성적이 낮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비만도 보다 자신을 더 뚱뚱하다고 인지한 집단은 나이가 더 많고 여성이며 학교성적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계 경제수준이 낮으며 부모와 별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차이 크다는 결과는 Park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주로 남자들의 경우 실제 비만도에 따라 자신의 체형을 비교적 바르게 인식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실제 비만도보다 자신의 체형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선행연구결과(Bas & Kiziltan, 2007; Cheung et al., 2007)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Pritchard et al.(1997)는 고등학생들의 과체중 상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강한 예측인자들 중의 하나가 성(gender)이라고 하였으며, Jung et al.(1995)도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유의하게 많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중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남자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비판적이며(Measdow & Weiss, 1992),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이상적인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비만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Felts et al., 1992)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Hayes & Ross, 1987), 여성이 남성 보다 자신을 더 비만으로 인식하고 더욱 날씬해지기를 희망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마른 모습의 이상적인 체형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이 실제 보다 뚱뚱한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Kim, 199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비만도 보다 날씬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미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학력 일수록 소아청소년에게서 비만의 발생 위험이 낮다고 보고한 바 있고, Haleama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청소년 자녀의 운동 수준이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다인종을 대상으로 과체중에 대한 자가인식을 연구한 Paeratakul et al.(2002)의 연구에서 여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과체중에 대한 자가 인식도가 높아진다고 한 것에 비추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과체중 및 비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체중에 대해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비만에 대한 인지가 왜곡된다는 점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향후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비만에 대한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신체의 빠른 성장과 발달은 신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변화된 신체에 따른 새로운 체형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실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체형 인지가 청소년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비만도와 인지된 비만도의 일치를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관리 및 운동 등에 대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신체상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전략개발은 비만 교육의 첫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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